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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비교분석에 의한 금속활자본과 번각 목판본 간의
공통적 차이점의 발견

2024년 11월 8일

유우식
WaferMasters, Inc., Dublin, CA 94568, U.S.A.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발표 내용

• 필사

• 목판 인쇄

• 금속활자인쇄
(중앙-소량인쇄)

• 번각 목판인쇄
(지방-대량인쇄)

• 금속활자본과
번각 목판본의
공통적인 차이점?

인출

제책

판각
판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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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 판각부터 인쇄까지의 과정

(a) (b) (c)

(d) (e)
(f)

금속활자본 또는 번각 목판인쇄본으로 논란이 많은 고서
•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 내용 - 당나라 『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에 주석을 달아 재구성한 것
• 유래 - 고려시대부터 사용되던 불교 선가(禪家)의 보편적인 수행 지침서
• 서지사항 - 44장 88쪽으로 구성, 1239년9월 상순으로 적힌 최이(崔怡)의 발문(跋文)

• 논란 - 인쇄 시기 (고려 또는 조선) 및 인쇄 방법 (목판 또는 금속활자)

• 매우 유사한 네 가지 판본(소개된 순서)
• 삼성본 (1984년 보물지정)

• 공인본 (2012년 보물지정) 

• 판본 간의 이미지 비교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
• 동일한 목판(?) : 동일한목판이아닌것으로확인
• 먹의 색상 및 인쇄 특징의 차이 확인: 인쇄방법및인쇄에사용된먹의차이
• 판본 간의 인쇄영역의 크기 차이:       인쇄영역이 세로방향으로크기가다름

• 이미지 비교분석을 통한 고서의 인쇄 방법과 인쇄 순서 추정

•  대구본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 부결)
•  반야사본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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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한 네 가지 『남명천화상송증도가』 판본
• 세상에 알려진 순서와 문화재 지정여부

• 삼성본 (1984년 보물지정)
• 공인본 (2012년 보물지정) 
• 대구본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 부결) 

-1434년에 주조한 갑인자 소자로 1472년에 인쇄된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제거됨
-유일하게 발행시기가 확인됨

• 반야사본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 부결) – 제1장 낙장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

제1장전엽

낙장

종로도서관본
1526년 6월

중앙도서관본
일산문고본

1472년

매우 유사한 네 가지 『남명천화상송증도가』 판본
• 인쇄 순서

• 공인본 (2012년 보물지정) 
• 반야사본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 부결) – 제1장 낙장
• 대구본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 부결) 

-1434년에 주조한 갑인자 소자로 1472년에 인쇄된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제거됨
-유일하게 발행시기가 확인됨

• 삼성본 (1984년 보물지정)

삼성본공인본 대구본반야사본

제1장전엽

낙장

종로도서관본
1526년 6월

중앙도서관본
일산문고본

1472년1239년
금속활자 번각목판

재번각목판

재재번각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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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활자본과 번각 목판본

먹색이옅음

먹색이짙음

금속활자본과 번각 목판본

목판본/금속활자본
= 20.1 cm/21.6 cm
= 93.08%목판 6.92% 수축

목판본(태백산 사고본)금속활자본(을해자)
1482년 성종13년

가로/세로
= 14.2 cm/20.1 cm 
= 0.7061

가로/세로
= 14.2 cm/21.6 cm
= 0.6572

고려사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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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조직의 방향과 건조에 따른 수축율의 차이

함수율(%)
2 6 10 14 18 22 26 30

수
축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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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방향

방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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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방향)

방사방향

접선방향

목판의 함수율과 수축 1장전엽

공인본
삼성본

높이/폭
비율

목
재
수
축
률

목재함수율

성장방향나이테
방향

원주방향

성장방향 (거의변화없음)

나이테방향 (최대 5%) 높이 높이

수축

세로
27.5cm

장번호

1장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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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의 함수율과 수축 25장전엽

공인본
삼성본

높이/폭
비율

높이 높이

수축목
재
수
축
률

목재함수율

성장방향나이테
방향

원주방향

성장방향 (거의변화없음)

나이테방향 (최대 5%)

세로
27.5cm

장번호

25장전엽

공인본 삼성본
SOE - A SOE - B

25장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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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본 삼성본
SOE - A SOE - B

25장전엽

금속활자본 번각목판본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본
수축

공인본 삼성본
SOE - A SOE - B

25장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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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활자본 번각목판본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본

공인본 삼성본
SOE - A SOE - B

수축

25장전엽

목판의 함수율과 수축 44장전엽

공인본
삼성본

높이/폭
비율

목
재
수
축
률

목재함수율

성장방향나이테
방향

원주방향

성장방향 (거의변화없음)

나이테방향 (최대 5%) 높이 높이

수축

세로
27.5cm

장번호

44장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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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불교서적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보물
자비도량참법집해 (慈悲道場懺法集解)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수량/면적 2권2책
지정일 2010.06.28
소 재 지 청주고인쇄박물관

활자본을 번각한 목판의 인본(印本)이며
조판의 형식, 글자의 모양 및 크기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책의 저본이 된 활자는
『직지(直指)』를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되었다.

비록 고려후기에 찍은 바탕본(금속활자본)은
전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고려후기에
<직지>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이나마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의 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이책은동일한판본이
공인박물관에 1부가소장되어있을뿐매우
희귀한전적이다. 때문에 이 책은 우리나라
고려후기의 금속활자 인쇄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며, 또한 불교학의
교학적(敎學的)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9.2cm

17.3cm

개인소장본
금속활자본

청주고인쇄박물관
번각목판본 (보물)

고려 불교서적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금속활자본 (문화유산미지정) 과번각목판본 (보물)의이미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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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불교서적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금속활자본 (문화유산미지정) 과번각목판본 (보물)의이미지비교

발표자의 견해에 이견

“‘자비도량참법집해’ 금속활자본주장, 비전공자의아전인수식감정”
남권희경북대명예교수, 유우식박사주장반박
• “고인쇄박물관본‧개인소장본 내가 처음 발견”

• “두 판본 모두 시기만 다를 뿐 같은 목판서 인쇄”

• “이미 30년 전부터 서지학계에서 확인된 내용”

• “목판, 가로보단 세로로 줄어드는 건 기본상식”

• “전문가들 모인 자리서 공개적으로 발표 않고 비전공분야 학회지에 지속 발표하는 의도 의심”

https://www.bulgyo-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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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의 반론
“내 주장이터무니없다면해외학계에선왜인정하겠나?”

■남권희경북대 명예교수주장과필자의반박

“고인쇄박물관본·개인소장본 내가처음발견”

→ 귀중한 연구자료를발굴해 주셔서감사하다.

“두판본모두시기만다를뿐같은목판서인쇄”

→ 두판본을자세히보면같은목판으로보기에는 무리가있다.

“이미 30년전부터서지학계에서 확인된내용”

→ 안목감정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있다. 또 30년동안기술도발전했고 데이터베이스도 충실해졌다. 새롭게수집된 자료를
포함하여일반인도 납득할수있는결론을 내릴필요가 있다.

“목판, 가로보단 세로로줄어드는건기본상식”

→ 동의하지만 글자의모양이 달라지고 굵어지는 것은두가지판본이동일한목판으로인쇄한 것으로보기어렵다. 그리고동일한목판으로
인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장본의 길이가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번각목판본보다긴것으로보아목판이크게수축하기전의이른
시기에인쇄된것은확실하다. 또한, 상권제1장에찬술자가조구(祖丘) 스님임이 기록된제1장까지 남아있는개인소장본의 역사적 가치가
보물로지정된청주고인쇄박물관 번각 목판본보다 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개인소장본 ‘자비도량참법집해’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전문가들 모인자리서 공개적으로발표하지 않고비전공분야학회지에지속발표하는의도의심”

→ 서지학회지를 비롯한관계분야국내학술지에 논문을투고했으나 26차례게재불가판정을받았다. 매번서지학계의 결론과다르다는
이유를들어게재불가판정을하고있다. 새로운해석의여지를전혀인정하지않고있다. 폐쇄적인연구풍토를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국내학술지중에서도과학분야학술지, 국내불교학술지및해외(스위스, 일본, 캐나다, 영국) 전문학술지에
투고해서 16편의 논문이출판되었다. 필자의주장이전혀터무니없는 것이라면다른학술지에서도 전혀받아들여지지 않았을것이다.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99
2024.11.04

문화재보존과학회의 역할에 관한 기대와 당부

• 과학적 연구 필요성의 계몽과 홍보
• 주관적인 안목 감정에서 검증가능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 좋은 분석사례의 발굴과 홍보

• 타 분야와의 협업체계 구축
• 연구 교류
• 합동 심포지엄

• 적극적인 논문심사
• 타 분야의 논문 심사에 지나치게 소극적
• 타 분야 연구자에게 지나친 심사 의뢰는 지양
• 제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


